
온실가스 해양 피해액 연간 2조달러
SEI, 이산화탄소 배출 늘어 바닷물 산성화 … 해안지역은 수해 위험

온실가스로 인한 해양 피해액이 2100년경 연간 2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스웨덴 스톡홀름환경연

구소(SEI)가 3월21일 발표했다.

SEI는 <해양가치 측정>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배출이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바닷물 온

난화로 산성화와 산소 손실이 더 늘어나면서 어류와 산호초의 피해도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.

또 해수면이 높아지고 태풍이 많아지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해안 지역의 수해 위험성도 덩달아 높아질 것

으로 예측됐다.

아울러 21세기 말까지 지구온도가 7.2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.

이에 따라 2050년에는 온실가스에 따른 해양 피해액이 세계 국내총생산(GDP)의 0.25%인 4280억달러, 2100

년에는 0.37%인 1조979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.

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져 온난화 온도가 4도 선에서 머물면 GDP 대비 피해액이 2050년에는 1005

억달러로(0.06%), 다시 2100년에는 6120억달러(0.11%)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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